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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Dietary Habit 

Assessment Tool for Cancer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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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to develop criteria for assessing the dietary habit of cancer survivors through patient reported outcome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atology.

Methods

The items for the assessment were selected through researchers’ meetings and first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which consisted of two clinical nutritionists. Afterward, second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composed of 27 doctors

of Korean medicine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and weighting of the items. 

Results

After the first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20 items were settled for each constitution. Also, based on the responses

by second round of expert group consultation, among which 19 people replied, the importance and weighting of the items 

were calculated. In terms of Soeumin, ‘I have a meal on regular time more than 5 days a week.’ (6.17%) wa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20 items. For Soyangin, ‘I eat foods that produce heat, such as ginseng, red ginseng, ginger, 

or honey.’ (5.78%) was ranked highest among the 20 items. Regarding Taeeumin, ‘I take a late-night snack more than 

twice a week.’ (6.05%) was considered as the most crucial among the 20 items. Meanwhile, for Taeyangin, the 

highest-weighted item was ‘I take in vegetables such as lettuce, cabbage, or konjac for every meal.’ (5.58%).

Conclusions

This study proposed a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dietary habits of cancer survivors focusing on Sasang constitution 

and clinical nutrition through two times of professional consultation. Further clinical researches for validation is needed.

Key Words : Cancer Survivor,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PROM), Dietary Habit Assessment, Sasang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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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암이란 다양한 이유로 인한 DNA 변화에 의해 세포

가 불완전하게 성숙 및 과다 증식한 비정상적인 세포

의 무리이다1,2. 대한민국의 2021년 암 발생자 수는 약 

27만8천명이며, 암환자의 2017년부터 2021년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이는 16년 전에 비해 17.9%p, 

11년 전에 비해 6.6%p 증가된 숫자이다1.

이에 따라 암생존자의 수도 많아지면서, 암생존자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암생존자는 

좁게는 암치료 후 5년 이상 생존한 사람, 넓게는 암진

단 후 생존해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3.

암생존자의 건강관리는 이차암에 대한 예방과 검

진, 동반 만성 질환의 관리 및 예방접종, 흡연, 비만, 

영양 및 신체활동 등 건강 습관 관리, 심리 사회적 

문제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3. 특히, 

세계암연구재단(World Cancer Research Fund, WCRF) 

및 미국암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AICR)에서는 식이, 영양 및 신체활동과 암 사이의 관

계성을 조사하여, 체지방이 많을수록 여러 암의 원인

이 된다는 근거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2.

한편, 동무 이제마의 서적들에 ‘암’에 대해 직접적

으로 명시된 것은 없지만, 체질에 적합한 한약재 및 

식품에 대해서는 �동의수세보원� 및 �동무유고�에서 

거듭 언급되었다. 체질식이는 태소음양인의 편소지장

(偏小之臟)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임상에서 

보조요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22년 발간된 �사

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는 권고안 내

에 ‘체질식사요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체질별 식습관, 선호음식, 식이와 음식 간의 상관

성, 기본 지침 등이 기재되어 있다4.

본 연구에서는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암생존자의 

한의-디지털 융합 재활 기술 개발> 연구 과정에서 암

생존자 등 중증 질환에 대한 1차 양방치료를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상체질에 따른 식생활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측정 지표인 <암생존자 사상체질식

생활 평가 설문지>를 개발하였음을 보고하고자 한다. 

해당 설문지는 향후 암생존자의 재활을 위한 식생활 

평가 지표로 활용 예정이다.

Ⅱ. 對象 및 方法

1.�평가문항 추출 및 선정

1)�사상체질식생활 평가 후보 문항 추출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4 및 국가

암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나의 식생활 평가표> (Table 

1.)5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 회의를 통해 ‘암생존자 

사상체질식생활 평가 설문지’에 활용할 수 있는 후보 

문항을 고안하였다. 고안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

① <나의 식생활 평가표> 의 문항 중 특정 체질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식습관을 포함한 내용을 변별

하였다. (예: 11번 문항 내용 중 우유나 유제품은 

태음인에게는 이로우나 다른 세 체질에게는 해

로움)

②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내 각 

체질별 식품 선택 목록을 참고하여, <나의 식생

활 평가표>의 6~10번 문항에 각 체질별 이로운 

음식 목록을 부기(付記)하였다.

③ 자기보고식 측정 지표라는 설문지 특성에 따라, 

각 사상체질별 특성을 반영하되 문항수를 제한

하기 위하여, <나의 식생활 평가표> 내 모든 체

질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면서 보편적인 

상식이라 여겨지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예: 13

번, 14번 문항)

④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내 각 

체질별 식사요법 가이드라인(환자용)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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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및 연구를 참고하여, 체질에 적합한 식생

활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

가하였다.

2)�1차 전문가그룹 자문 및 평가문항 선정

상기 과정을 통해 도출된 후보 문항에 대하여 적합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영양학과 전임교수 2인에

게 2024년 4월 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였다.

이 때, <나의 식생활 평가표>의 문항별 임상영양

학적인 근거항목을 크게는 3가지, 작게는 13가지로 

분류하였다6. 대분류로는 (1)식생활, (2)식단 필수요

소, (3)식단 경계요소가 있으며, 소분류로는 (1)식생활 

내에 규칙성, 균형성, 다양성, 적정량, 적정 속도의 

5가지, (2)식단 필수요소 내에 단백질, 섬유소/비타민/

무기질의 2가지, (3)식단 경계요소 내에 나트륨, 단순

당, 고지방식이, 가공식품/인스턴트, 술, MSG의 6가

지가 있다. 위의 분류 외에도 대분류 (4)사상체질을 

추가하여 오직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

침�에만 근거한 문항 (상기 과정 중 ④에 해당)을 배속

시켰다.

각 근거항목에 따라 문항마다 각 체질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식생활과 관련된 문항의 식

사량, 빈도, 속도에 관한 수치적 기준을 �사상체질병

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기타 이전 연구들에 명

시된 사상체질별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문항들의 암생존자 특이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세계암연구재단(WCRF) 및 미국암연구기관 (AICR)

에서 발간한 <범세계적 관점에서의 식이, 영양 및 신

체활동과 암> 보고서의 암 생존자 식이 관련 권고사

항2 중 특히, ‘통곡류, 채소, 과일 및 콩류가 풍부한 

문항번호 문항 내용

1 하루 3번 식사를 하는 날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이다. 

2 식사 속도는 평균 10분 이상이다.

3 식사 시 국과 김치를 제외한 3가지 이상의 반찬을 먹는다. 

4 과식하지 않는다. 

5 영양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6 어패류(생선, 오징어, 조개 등)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다.

7 육류나 계란을 일주일에 5번 이상 먹는다.

8 잡곡밥을 거의 매일 먹는다. 

9 김치를 제외한 채소, 해조류, 버섯 등을 매 끼니 먹는다. 

10 과일을 매일 먹는다.

11 우유나 유제품(요구르트, 치즈) 등을 매일 먹는다.

12 외식할 때 음식이 짜다고 느낀다.

13 심하게 탄 부분은 먹지 않는다.

14 곰팡이가 핀 음식은 먹지 않는다.

15 밑반찬, 젓갈류, 자반 등의 짠 음식을 매일 섭취한다.

16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

17 지방이 많은 육류(삼겹살, 갈비 등)는 3일에 1회 이상 먹는다.

18 외식 시 숯불구이나 고깃집을 1주일에 1회 이상 간다.

19 육가공식품(햄, 베이컨, 소시지 등)이나 라면, 인스턴트식품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다.

20 단 음식(아이스크림, 케이크, 스낵, 탄산음료, 꿀, 엿, 설탕 등)을 매일 섭취한다.

Table 1. Evaluation of My Dietary Habi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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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섭취’, ‘패스트푸드’를 비롯하여 지방, 전분, 당 

함량이 높은 기타 가공식품의 섭취 제한’, ‘붉은 고기 

및 가공 육류 섭취 제한’, ‘당 함유 음료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암생존자한

테 적합한 방향으로 문항을 개선하였다.

2.�평가문항 중요도 평가

1)�2차 전문가그룹 자문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사상체질의학과 전임교수 19인과 사상의학 임상 경

력 10년 이상의 사상체질의학회의 임원 8인으로 구

성된 총 27명의 전문가 자문단에게 상기 과정을 통해 

선정된 문항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단에 보낸 설문지는 엑셀로 작성하였고, 소음

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각각 시트를 구분하여, 

선정된 각 체질별 문항들에 대해 모두 평가하도록 

하였다.

첫째 행에서는 평가 목적, 평가 기준, 참고사항을 

기재하였다. 첫째 및 둘째 열에는 문항의 근거가 되

는 항목 및 세부항목을, 셋째 열에는 문항 번호를 

기재하였고, 넷째 열에 각 체질 당 선정된 20개 문항

을 배치하였다. 다섯째 열에는 각 문항에 암생존자가 

‘예’로 답변 시 본인에게 해당 식생활이 긍정적이라

고 평가될지 부정적이라고 평가될지의 여부를 기재

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둘째 행에서는 “OO인(체질) 

암생존자의 체질에 따른 식생활을 평가하는데 있어”

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음 셋째 행의 다섯 개 열에

는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mild)’, ‘어느 정도 

중요하다(moderate)’, ‘상당히 중요하다(severe)’, ‘매우 

중요하다(critical)’는 중요도 평가 척도를 각각 기재하

고 각 문항이 기재된 행에 체크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7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조사 진행하

였고 19명이 회신하였다. (응답률 70.4%)

2)�가중치 산정 (item�weighting)

(1)�가중치 산출 방법

가중치 산출 방법은 이전 연구7의 산출식을 활용하

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들의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정하여, 각 체질 내에서 각 항목의 평균값을 20개 항목

의 평균값의 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가중치로 설

정하였다.1)

(2)�코딩 방법

2차 전문가 그룹 자문에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mild)’, ‘어느 정도 중요하다(moderate)’, ‘상당

히 중요하다(severe)’, ‘매우 중요하다(critical)’의 코딩 

값을 각각 ‘1, 2, 3, 4, 5’ 로 배정하였고, 이에 따라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Ⅲ. 結果

1.�1차 전문가그룹 자문 및 문항 선정 결과

임상영양학적 근거항목에 따라 소음인, 소양인, 및 

태양인은 식생활 관련 5문항, 식단 필수요소 관련 4문

항, 식단 경계요소 관련 6문항, 사상체질 관련 5문항을 

선정하였으며, 태음인은 식생활 관련 5문항, 식단 필

수요소 관련 5문항, 식단 경계요소 관련 6문항, 사상체

질 관련 4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각 체질 당 20문항을 식생활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범세계적 관점에서의 식이, 영양 및 

신체활동과 암> 보고서의 암 생존자 식이 관련 권고사

항2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문항 내용은 Table 

2.에 명시되어 있다.

1) 

×



  








, 

 : 평균점수 


를 이용해 계산한 가중

치, 









  





, 


: 각 후보 항목 i (i=1, 2,…, I)에 

대한 전문가 k (k=1, 2,…, K)의 중요도 평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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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번 문항은 식생활의 규칙성에 관한 문항으

로, 소음인 대상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날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이다.’로, 나머지 체질에 대해

서는 ‘하루 3번 식사를 하는 날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이

다.’로 내용을 선정하였다. 소음인은 신대비소(腎大

脾小)한 사상인으로2), 비위기능이 약하여 평소에 소

식하는 편이라4 하루 3번 식사를 하는 것이 다른 체질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

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소음인 체질의 특이사

항을 반영하였다. 

2번 및 3번 문항은 식생활의 균형성 및 다양성에 

관한 문항으로, 동일한 내용을 모든 체질이 공유하고 

있다.

4번 문항은 식사의 적정량에 대한 항목으로, 소음

인을 제외한 세 체질에서는 ‘과식하지 않는다.’, 소음

인은 ‘식사 시 적정량 이상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소음인의 기본적인 식사량이 적

기 때문에4, 지나치게 적게 먹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향

으로 표현을 변경한 것이다.

5번 문항은 식사 시의 적정 속도에 관한 것으로, 

소음인을 제외한 세 체질에서는 ‘식사 속도는 평균 

10분 이상이다.’로, 소음인은 ‘식사 시 음식을 충분히 

꼭꼭 씹은 후 삼킨다.’로 서술하였다. 이 또한 소음인

의 소식하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6번 문항은 식단의 필수요소 중 단백질에 관한 문

항이다. 각 체질별로 적합한 단백질에 소음인은 닭고

기, 계란, 혹은 적합한 해산물을, 소양인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혹은 적합한 해산물을, 태음인은 소고기, 콩

류를, 태양인은 적합한 해산물을 배합시켰다4.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의 7~9번 문항과 태음인의 

7~10번 문항은 식단의 필수 요소 중 섬유소, 비타민, 

무기질에 관한 내용이다. 이 또한 각 체질에 적합한 

채소, 과일, 잡곡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태음인에게

는 우유가 신체에 이롭기 때문에 유제품을 통해서 무

기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이에 관한 문항을 추가적으

2) �동의수세보원 신축본� (이하 �신축본�) 2-1 “人稟臟理, 有
四不同, …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로 배속시켰다.

다음으로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의 10~15번 문항

과 태음인의 11~16번 문항은 식단의 경계요소와 관련

된 내용으로, 네 체질 모두에 있어서 내용이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의 16~20번 문

항과 태음인의 17~20번 문항은 각 체질 고유의 특성

을 고려한 문항이다. 

‘자극성이 있거나 향이 강하거나 매운 요리를 즐긴

다’ 항목은 모든 체질에게 포함되어 있는데, 소음인한

테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체질에게는 부정적으로 평

가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향신료들이 대부분 한의

학적으로 열성(熱性)이므로8 소음인 음식에 속한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또한 각 체질의 20번 문항은 해로운 육류의 섭취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소음인은 돼지고기나 소

고기, 소양인은 닭고기나 소고기, 태음인은 돼지고기

나 닭고기, 태양인은 육류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인 체질에 적합하지 않은 육류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문항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는 <범세계적 관점에서의 식이, 영양 및 신체활동

과 암> 보고서에서 붉은 고기 섭취량을 일주일에 3인

분 이하로 제한하라는 권고사항2에 근거하여 설정한 

기준이다.

그 외에 소음인에게만 해당하는 사상체질 관련 항

목에는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소

음인 식사요법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밀가루 음식

을 즐겨 먹는다.’, ‘날 것(날 채소, 생선회 등)을 즐겨 

먹는다.’, ‘음식을 종종 차게 먹는다.’ 등을 선정하였다.

소음인 외의 체질에게만 해당하는 사상체질 관련 

항목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이나 폭식을 할 

때가 있다.’, ‘인삼, 홍삼, 생강, 꿀 등 열을 내는 음식

을 섭취한다.’, ‘야식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 

‘기름에 튀긴 음식을 즐겨 먹는다.’, ‘야채나 해산물을 

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것을 선호한다.’의 다섯 가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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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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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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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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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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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시
지
 등

)이
나
 라

면
, 
인
스
턴
트
식
품
을
 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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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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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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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항
목

문
항

번
호

태
음
인
 문

항

“예
” 
답
변
 시

 

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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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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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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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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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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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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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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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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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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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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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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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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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
다
. 

긍
정

3.
42
±
1.
14

4
.9
0
 

10

균
형
성

2
영
양
소
를
 고

려
한
 균

형
 잡

힌
 식

사
를
 한

다
. 

긍
정

3.
84
±
1.
04

5
.5
0
 

2

다
양
성

3
식
사
 시

 국
과
 김

치
를
 제

외
한
 3
가
지
 이

상
의
 반

찬
을
 먹

는
다
. 

긍
정

3.
37
±
0.
81

4
.8
2
 

12

적
정
량

4
과
식
하
지
 않

는
다
. 

긍
정

3.
26
±
1.
16

4
.6
7
 

17

적
정
 속

도
5

식
사
 속

도
는
 평

균
 1
0분

 이
상
이
다
.

긍
정

3.
58
±
0.
82

5
.1
2
 

8

식
단

(필
수
)

단
백
질

6
해
산
물
(굴

, 
새
우
, 
오
징
어
, 
조
갯
살
, 
전
복
, 
문
어
, 
병
어
, 
소
라
 등

)을
 일

주
일
에
 5
회
 이

상
 먹

는
다
.

긍
정

3.
79
±
0.
89

5
.4
3
 

3

섬
유
소

/비
타
민

/무
기
질

7
김
치
를
 제

외
한
  
채
소
(상

추
, 
배
추
, 
곤
약
 등

)를
 매

 끼
니
 먹

는
다
. 

긍
정

3.
89
±
0.
91
 

5
.5
8
 

1

8
과
일
(감

, 
포
도
, 
키
위
 등

)을
 매

일
 먹

는
다
.

긍
정

3.
32
±
0.
98

4
.7
5
 

15

9
잡
곡
밥
(메

밀
 등

)을
 거

의
 매

일
 먹

는
다
. 

긍
정

3.
16
±
1.
18

4
.5
2
 

18

식
단

(경
계
)

나
트
륨

10
장
아
찌
, 
젓
갈
류
, 
자
반
 등

의
 짠

 음
식
을
 매

일
 섭

취
한
다
.

부
정

3.
37
±
1.
42

4
.8
2
 

12

단
순
당

11
단
 음

식
(아

이
스
크
림
, 
케
이
크
, 
스
낵
, 
탄
산
음
료
, 
꿀
, 
엿
, 
설
탕
 등

)을
 매

일
 섭

취
한
다
.

부
정

3.
37
±
1.
22

4
.8
2
 

12

고
지
방
식
이

12
지
방
이
 많

은
 육

류
(삼

겹
살
, 
갈
비
 등

)를
 3
일
에
 1
회
 이

상
 먹

는
다
.

부
정

3.
42
±
1.
23

4
.9
0
 

10

가
공
식
품

/인
스
턴
트

13
육
가
공
식
품
(햄

, 
베
이
컨
, 
소
시
지
 등

)이
나
 라

면
, 
인
스
턴
트
식
품
을
 일

주
일
에
 3
회
 이

상
 먹

는
다
.

부
정

3.
79
±
1.
36

5
.4
3
 

3

술
14

한
번
 술

을
 마

실
 때

 3
잔
 이

상
 마

신
다
.

부
정

3.
74
±
1.
45

5
.3
5
 

6

M
SG

15
( 학

교
, 
회
사
 등

에
서
 주

는
 단

체
 급

식
을
 제

외
한
) 
외
식
을
 일

주
일
에
 3
회
 이

상
 한

다
.

부
정

3.
11
±
1.
07

4
.4
5
 

19

사
상

체
질

16
자
극
성
이
 있

거
나
 향

이
 강

하
거
나
 매

운
 요

리
를
 즐

긴
다
.

부
정

3.
58
±
1.
35

5
.1
2
 

8

17
기
름
에
 튀

긴
 음

식
을
 즐

겨
 먹

는
다
.

부
정

3.
63
±
1.
13

5
.2
0
 

7

18
인
삼
, 
홍
삼
, 
생
강
, 
꿀
 등

 열
을
 내

는
 음

식
을
 섭

취
한
다
.

부
정

3.
79
±
1.
24

5
.4
3
 

3

19
야
채
나
 해

산
물
을
 조

리
 없

이
 그

대
로
 먹

는
 것

을
 선

호
한
다
.

긍
정

3.
32
±
1.
17

4
.7
5
 

15

20
육
류
를
 일

주
일
에
 2
회
 이

상
 먹

는
다
.

부
정

3.
11
±
1.
33

4
.4
5
 

19



4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Dietary Habit Assessment Tool for Cancer Survivors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이나 폭식을 할 때가 있

다.’, ‘야식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는 소양인 및 

태음인 설문에 포함된 문항으로, 두 체질의 �사상체질

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한다. ‘인삼, 

홍삼, 생강, 꿀 등 열을 내는 음식을 섭취한다.’는 소양

인 및 태양인 설문에 포함된 문항이며, 마찬가지로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한다.

‘기름에 튀긴 음식을 즐겨 먹는다.’와 ‘야채나 해산

물을 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것을 선호한다.’의 두 항

목은 태양인에만 해당된다. ‘예’로 답변 시 전자는 부

정, 후자는 긍정적인 식생활로 평가된다. 이는 �사상

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태양인 식사요

법 가이드라인 중 ‘생랭한 음식을 권장한다.’, ‘지방질

이 많고 중후한 음식을 피한다.’ 등의 권고 사항에 착

안하여 구성한 내용이다.

2.�2차 전문가그룹 자문 결과

2차 전문가그룹 자문 응답자 19명의 각 문항에 대

한 응답들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

고, 항목별 순위를 매겼다 (Table 2).

소음인 항목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날

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이다.’ (1위, 6.17%), ‘영양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2위, 6.01%), ‘날 것을 

즐겨 먹는다.’ (3위, 5.93%) 등의 순서로 중요도가 높았

고, ‘장아찌, 젓갈류, 자반 등의 짠 음식을 매일 섭취한

다.’ (20위, 4.03%)가 가장 중요도가 낮았다.

소양인 항목에서는 ‘인삼, 홍삼, 생강, 꿀 등 열을 

내는 음식을 섭취한다.’ (1위, 5.78%), ‘김치를 제외한 

채소(오이, 가지, 배추, 상추, 숙주나물, 우엉 등)를 매 

끼니 먹는다.’ (2위, 5.55%), ‘영양소를 고려한 균형 잡

힌 식사를 한다.’, ‘장아찌, 젓갈류, 자반 등의 짠 음식

을 매일 섭취한다.’, ‘한번 술을 마실 때 3잔 이상 마신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이나 폭식을 할 때가 있

다.’ (공통 3위, 5.48%) 등의 순서로 중요도가 높았다. 

반면, ‘과일(딸기, 바나나, 키위, 참외, 메론, 파인애플 

등)을 매일 먹는다.’, ‘잡곡밥(보리, 녹두, 팥 등)을 거의 

매일 먹는다.’ (공통 19위, 4.43%) 의 두 문항의 중요도

는 제일 낮았다.

태음인 문항 중에서는 ‘야식을 일주일에 2회 이상 

한다.’ (1위, 6.05%), ‘육가공식품(햄, 베이컨, 소시지 

등)이나 라면, 인스턴트식품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

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이나 폭식을 할 때가 

있다.’ (공통 2위, 5.90%)의 순서대로 중요도가 높았으

며, ‘자극성이 있거나 향이 강하거나 매운 요리를 즐긴

다.’ (20위, 3.66%) 항목이 가장 중요도가 낮았다.

태양인 문항 중에서는 ‘김치를 제외한 채소(상추, 

배추, 곤약 등)을 매 끼니 먹는다.’ (1위, 5.58%), ‘영양

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2위, 5.50%), 

‘해산물(굴, 새우, 오징어, 조갯살, 전복, 문어, 병어, 

소라 등)을 일주일에 5회 이상 먹는다.’, ‘육가공식품 

(햄, 베이컨, 소시지 등)이나 라면, 인스턴트식품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다.’, ‘인삼, 홍삼, 생강, 꿀 등 

열을 내는 음식을 섭취한다.’ (공통 3위, 5.43%) 등의 

문항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학교, 회사 등에

서 주는 단체 급식을 제외한) 외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 ‘육류를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 (공

통 19위, 4.45%) 의 두 문항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Ⅳ. 考察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임상영양학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

상체질 별로 각 20문항씩을 암생존자 식생활 평가 항

목으로 선정하였고, 사상체질의학 전문가 집단의 자

문을 통하여 각 문항의 체질 내 중요도를 평가 후 가중

치를 산출하였다.

먼저, 1번 문항은 소음인에게 있어서 가중치가 압

도적으로 높게 설정되었다. 소음인에게 있어 소화가 

잘 되는 것은 완실무병의 지표이다.3) 규칙적인 식사

3) �신축본� 17-16 “太陽人, 小便旺多, 則完實而無病. 太陰
人, 汗液通暢, 則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 則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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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능력과 연관된다는 점에서9, 해당 문항은 소음

인의 소화능력의 보존을 위해서 중요도가 높게 책정

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번 문항의 중요도 순위는 소음인 2위, 소양인 3위, 

태음인 8위, 태양인 2위로 태음인을 제외한 모든 체질

에게 20개 문항 중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소음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소 식사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4, 소식하더라도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

서 먹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양인은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체질에 

비해 높은 편인데4, 붉은 고기의 과다섭취는 여러 질병

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2. 이에 균형 있는 식생

활이 소양인에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태양

인은 편식이 심하고 식사대용으로 과자를 즐겨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4, 식습관의 균형성이 강조되었다

고 유추해볼 수 있다.

3번 문항은 모든 체질에서 식생활의 균형성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책정되었다. 이는 식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균형성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 정

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4번 문항의 경우, 2차 자문을 했던 전문가집단 중 

두 명은 해당 문항을 ‘예’로 대답했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 중 한 전문가는 

“적정량 이상 섭취를 노력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며 

적정량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는 소음인의 비소(脾小)한 특성에 기반한 제

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소음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량이 보통의 기준에 비해 소량이라는 

전제 하에 서술한 것이므로, 내용을 그대로 견지하였

다. 본 항목은 네 체질 중 태음인에게 있어서 가중치가 

5위로 가장 높았다. 이는 태음인의 비만인 비율이 나

머지 체질에 비해 높고10, 과식은 체지방을 증가시키

며 이는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2 도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번 문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식사 속도의 중요도는 

實而無病. 少陰人, 飮食善化, 則完實而無病.”

소음인에게 특히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소음인의 

약한 소화능력을 고려했을 때, 음식물을 충분히 시간

을 두고 저작한 후에 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

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6번 문항은 태양인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도가 3위

로 높게 평가되었다. 태양인은 폐대간소(肺大肝小)

하여4) 호산지기(呼散之氣)가 과다하기 때문에 흡취

지기(吸取之氣)를 보명지주로 갖고 있다.5) 이에 태

양인은 몸에 맞는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소모되고 

흩어진 기액을 수렴시킬 필요가 있다. 소음인, 소양인

의 병증에서는 한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식생활

에 있어서도 특정 성분의 섭취보다는 한열의 승강이 

중요하고, 태음인 병증은 태양인과 함께 발산과 수렴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중 발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태양인에 비해 다른 세 체질에게는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의 7~9번 문항과 태음인의 

7~10번 문항 중 채소와 관련된 문항은 태양인이 1위, 

소양인은 2위로 중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태양인과 소양인 모두 양을 돋우거나 열을 조장시키

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11, 채소 특유의 음(陰)적인 

특성6)이 이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의 10~15번 문항

과 태음인의 11~16번 문항 내용은 네 체질 모두 같으

나 가중치는 체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다. 

나트륨과 관련된 항목은 특히 소음인과 소양인의 

가중치가 정반대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동무유고(해

동)�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금은 소음인 체질에 적합

한 식품이라서7), 염도가 높은 음식이 소음인의 건강

에 주는 위해가 적을 것인 반면, 소양인은 비대신소(脾

4) �신축본�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

5) �동의수세보원 갑오구본� (이하 �갑오본�) 13-8 “… 太陽人, 

以吸聚之氣, 爲保命之主, 故腰脊小腸爲本, 而腦顀胃
脘爲標.”

6) �식감본초� ｢채｣ “菜性屬陰, 職司疎洩, 是謂之蔬. 日用
之不可缺, 因著於穀次,”

7) �동무유고(해동)� ｢사상인 식물류｣ [少陰人宜] “棗蔥蒜椒
蕨芹蜜飴鹽 麻油藷黍粘米犬鷄雉明太 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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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腎小)하여8)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과도한 나트륨

의 섭취가 신장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12에서 

생긴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순당과 관련된 항목은 태음인에게 가

중치가 4위로 높은 편인데, 이는 과식과 관련된 항목

에서처럼 태음인의 비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와 관련된 항목은 소음

인, 소양인보다는 태음인, 태양인에게 있어서 각각 2

위와 3위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가공식품 및 인스

턴트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밀도 및 염분 함량이 높으

며, 인스턴트식품은 특히 쉽게 이용 가능하며 많은 

양을 소비하기 용이한 음식이라, 체중 증가 및 비만의 

원인이 되어, 암의 위험요소로 간주된다2. 이에 따라 

비만율이 제일 높은 태음인10과 육류를 피해야 하며 

생랭하고 지방질이 적은 음식이 권장되는 태양인에게 

있어서 해당 문항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음주와 관련된 항목은 소양인에게 있어 

가중치가 3위로 다른 체질에 비해 높았다. 이는 술이 

한의학적으로 대열(大熱)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9), 음

주가 다른 체질보다는 특히 열이 많은 소양인의 보명

지주에 반(反)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각 체질의 사상체질적 특성을 고려한 

문항에 대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자극성이 있거나 향이 강하거나 매운 요리를 즐기

는 식생활은 소음인의 경우 긍정적으로, 나머지 체질

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실제 향신료나 매운 

요리와 암의 관계에 관한 메타 분석 연구들에서는, 

매운 음식의 높은 섭취량과 암 위험 간의 연관성을 

여러 논문들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13,14. 또한,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위암 위험도와 관련이 있음

을 밝힌 연구도 있다15.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매운 

8) �신축본�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

9) �동의보감� ｢탕액편-곡부-주(酒)｣ “性大熱, 味苦甘辛, 有
毒. 主行藥勢, 殺百邪惡毒氣, 通血脉, 厚腸胃, 潤皮膚, 

消憂發怒, 宣言暢意.”

음식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

여준 코호트 연구 또한 존재한다16. 이제마가 소음인

의 수가 태양인을 제외한 세 개의 체질 중 제일 적다고 

한 것에 착안하면10), 매운 음식과 암 간의 양의 상관관

계를 밝힌 연구가 음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보다 압

도적으로 많은 것이 타당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이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임상 연

구이므로, 자극성 있는 음식과 암의 관련성을 체질과 

접목시킨 임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해당 식생활은 태음인에게 있어서 가

중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향신료

들이 대부분 한의학적으로 열성(熱性)이므로8 소음인 

음식에 속하여, 전문가들이 해당 항목이 기액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태음인보다는 한열대사를 중점으

로 하는 소양인 및 소음인에게 유의미한 항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동일한 문항

이 소양인에게는 7번째로, 태양인에게는 8번째로, 소

음인에게는 18번째로 중요도가 높게 산정되었다. 해

당 문항의 중요도가 소음인에게보다 소양인 및 태양

인에게 높게 평가된 것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 자극적

이거나 방향성이 있거나 매운 요리가 소양인 및 태양

인에게 주는 위해가 소음인한테 주는 이로움보다 크

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사상

체질에 따라 매운 음식이 안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연구에서는 실제 소양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색이 유의미하게 붉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7.

그 외에 소음인에게만 해당하는 사상체질 관련 항

목 중 ‘날 것(날 채소, 생선회 등)을 즐겨 먹는다.’, ‘음식

을 종종 차게 먹는다.’가 있다. 이 세 문항 중 뒤에 

언급한 두 문항은 중요도가 각각 3위, 5위로 높은 편이

었는데, 두 문항 모두 소음인 암생존자가 “예”라고 답

변 시 부정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소음

10) �신축본� 17-1 “太少陰陽人, 以仐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畧之, 則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
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絶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 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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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보명지주는 양난지기(陽暖之氣)로11), 날 음식

과 찬 음식은 이에 반하여 오히려 음청지기(陰淸之

氣)에 도움이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기 때문

에 중요도가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소음인 외의 체질에게만 해당하는 사상체질 관련 

항목 중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이나 폭식을 할 때가 

있다.’는 소양인 및 태음인 각각 3위, 2위로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었다. 소양인은 식욕이 항진되거나 식사 

속도가 빠른 것이, 태음인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것이 비만의 요인이 될 수 있다10. 비만은 암생존자의 

암 재발 및 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18, 두 체질 모두에게 해당 문항의 가중치가 유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인삼, 홍삼, 생강, 꿀 등 열을 내는 음식을 섭취한

다.’ 항목은 소양인에게는 가장 높은 순위로, 태양인에

게는 3번째로 높은 순위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소양

인에게 있어서 이 문항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인삼, 홍삼, 생강, 꿀은 모두 소음인에게 이로운 비약

(脾藥)에 속하는 것으로12), 소양인의 보명지주인 음

청지기11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태양인도 마찬가지로 기액대사 차원에서 호산지기가 

과다하여 온조(溫燥)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을 돋

우는 약재를 금기시 하여11 해당 문항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야식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는 태음인에게 

있어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다. 야식은 비만, 

특히 복부비만과 직결되며19, 여러 연구결과 상10,20,21 

다른 체질 집단에 비해 태음인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비만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음인

에게 특히 높은 가중치가 매겨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11) �갑오본� 11-3 “少陰人, 以陽煖之氣, 爲保命之主, 故膂
胃爲本, 而膀胱大腸爲標也. 少陽人, 以陰淸之氣, 爲
保命之主, 故膀胱大腸爲本, 而膂胃爲標也”

12) �동무유고(해동)� ｢비약｣ 仁蔘味甘大補元氣止渴生津
調榮養衛 / 生薑性溫通暢神明痰嗽嘔吐開胃極靈 / 
石蜜甘平入藥煉熟益氣補中潤燥解毒

태양인에게만 해당하는 두 항목인 ‘기름에 튀긴 

음식을 즐겨 먹는다.’와 ‘야채나 해산물을 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것을 선호한다.’는 ‘예’로 답변 시 전자는 

부정, 후자는 긍정적인 식생활로 평가된다. 한의학

에서 불을 사용한 포제를 거친 약재는 성질이 따뜻해

지는 경향이 있듯이22, 음식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인에게 있어서 양을 돋우는 음식은 금

기시되기 때문에11, 음식에 적용해서도 불을 사용해 

조리하기보다는 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것이 더 적합

하다. 실제 2004년에 행해진 한 역학 연구에서는, 생

야채를 섭취하는 것과 암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가 조리된 야채와 암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보다 많다고 서술한 바 

있다23.

암생존자의 식습관 및 식이에 관한 49개 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식이의 질이 높을수록 유방암 및 직장암 생존자들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직장암 및 전립선 암 생존자의 

지중해식 식사가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에 기여한다

고 하였다24. 또한 메타 분석 결과 유방암 생존자에게 

있어서 높은 식이의 질이 치사율을 23%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이관리가 신체적인 활동과 병행될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25. 

해당 연구의 대상이 된 이전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식

생활습관 평가 지표가 사용되었는데, 그중 암 특이적

인 평가 도구로는 WCRF/AICR 안내지침 점수25, 미국 

암 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ACS) 식이 안내지침26

에 근거한 식생활 점수 등이 있다, 그 외에 고혈압, 

염증, 당뇨 등의 질환에 초점을 맞춘 식이 및 식생활 

평가 지표도 활용된 바 있다24. 하지만 위의 측정 방

법들 중 한의학 이론 및 사상체질을 고려한 지표는 

없었다.

사상체질에 따른 식생활을 평가한 이전 연구들에

서는 대부분 자체적인 설문지를 임의로 개발하여 활

용하였으며27,28,29, 그 외에 반정량 식품섭취 빈도조사

지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30,31

를 활용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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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 SCAT2 내의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한 연구32 

등이 있었다. 이 중 ‘반정량 식품섭취 빈도조사지’는 

영양소와 식품섭취정보를 보여주는 영양조사도구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타당도 또한 검증되어 있으

나33, 사상체질 및 암 생존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는 않다.

본 연구는 사상체질 이론에 부합하는 암 생존자의 

식생활 평가 기준을 고안함으로써, 암 생존자의 생활 

관리에 체질의학적 방법론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기존의 암 관련 식생활 연구 및 사상체질 식

생활 연구 결과를 통합 후 임상에 종사하고 있는 임상

영양사 및 한의사 전문가들과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

여 문항을 개발하고 가중치를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근거중심 자료를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평가 기준은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한 임상 연구

를 수행하여, 보다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암생존자 사

상체질식생활 평가 설문지>는 임상영양학자 및 한의

사를 통한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에 의해 체질식이의 

임상영양학적 적합성이 보완되고 임상 경험적 측면에

서의 문항별 중요도가 책정된 암생존자 식생활 관리

에 관한 평가 기준이다. 추후 암생존자 대상 임상 연구

를 통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쳐, 암생존자의 

식생활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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